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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야놀자 1조 투자설’

올해 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여행레저 플랫폼 기업 야놀자에 대한 손
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대규모 투
자설이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당
사자인 야놀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투
자설은 오히려 더욱 다양한 이야기가 나
오고 있다.

뀫“손정의 1조 투자” vs “관련 협의 없다”
최근 2∼3일 전부

터 벤처투자 등 관련
업계 관계자 사이에

서는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의 비전펀드
가 야놀자에 투자를 진행한다는 이야기
가 흘러나왔다. 비전펀드가 야놀자의 기
업가치를 10조 원으로 책정하고, 1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야놀자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을 대
표 주관사로 선정해 연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가 평가한 야놀자의 기업
가치 10조 원은 국내 증권사들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4∼5조 원인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야놀자가 미국상장을 위
해 내심 바라고 있던 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의 평가와 같은 수준이다.

비전펀드는 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위
해 소프트 뱅크가 281억 달러, 사우디아
라비아 국부펀드(PIF)가 450억 달러를
출자한 세계 최대 벤처캐피털(VC)이다.
지금까지 비전펀드의 투자를 받은 국내
기업은 쿠팡(30억 달러), 아이유노미디
어(1억6000만 달러), 뤼이드(1억7500만
달러) 등 3곳이다.

야놀자 측은 현재 손정의 회장 투자설
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
하고 있다. 야놀자 관계자는 27일 스포
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전펀드의
투자가 결정된 사실도 없고, 그와 관련
해 진행하는 협의도 전혀 없다”며 “미국
나스닥 상장도 결정된 바 없고, 현재 국

내외 시장 모두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
다”고 밝혔다.

뀫‘쿠팡 성공사례’로 인한 시장 기대감
손정의 투자설이 당사자인 야놀자의

해명에도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기대감
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전펀드가 투자
했던 쿠팡의 미국 성공사례와 야놀자의
기업공개 추진 과정과 연관이 있다.

쿠팡은 ‘한국판 아마존’을 표방하며
공모가 35달러(약 4만원)로 3월 뉴욕증
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를 통해 5조원
에 가까운 자본을 조달했고, 당시 70조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손 회장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미국 에어비앤비에 투자하지 못한 것
을 후회한다”고 밝혀 주목 받았다. 에어
비앤비는 야놀자의 기업가치를 거론할
때 단골 사례로 등장하는 미국의 여행숙
박 플랫폼 기업이다. 현재 시가총액이
131조 원에 달한다. 야놀자는 미국 상장
을 추진하면서 시장에서 ‘한국의 에어비
앤비’를 표방하고 있다.

야놀자가 국내와 해외 시장 상장을 동
시에 검토한다고 하지만, 국내시장의 기
업가치 평가가 해외보다 낮은 것에 만족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전펀드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국내보다 시
간을 갖고 해외 상장을 겨냥하는 것이
기업가치 평가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
망이 ‘손정의 투자설’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뀫공식부인은 비밀유지협약 때문?
야놀자가 공식부인한 것은 협의과정

에서 비전펀드 측이 요구한 기밀유지협
약(NDA)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선 비전펀드가 투자 제안을 한 시
점은 4월 초이며 지금까지 두 달 가까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
다. 이 과정에서 비전펀드는 NDA를 지
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
지고 있다.

요즘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협상 중
NDA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진행
이 중단되거나 심각할 경우 협상을 백지
화하기 때문에 야놀자가 강력하게 부인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문처럼 국내가 아닌 미국 나스
닥 상장을 추진할 경우 마래에셋과 맺은
국내 주관사 계약도 의미가 없어 해지해
야 한다. 이 역시 야놀자가 비전펀드와
의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상황을 부인하
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

야놀자는지난해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레저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흑
자를 달성했다. 지난 해 매출 1920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전
년 대비 4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
년62억원적자에서흑자로전환했다.

또한 지난해 호텔관리시스템(PMS) 분
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인 인도
이지테크노시스를 인수하면서 B2B(기업
간 거래) 거래액이 11조6000억원을넘었
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비전펀드야놀자 1조투자설확산
야놀자, 손정의 투자설 강력 부인
美상장설에 “국내외 모두 준비중”
비밀유지때문에부인했다는시각도

야놀자 “사실무근”에도…시장기대감여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
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
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
자동차, BMW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만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
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
네시스 G80(DH), 그랜저(IG), 스포티지(Q
L), K7(YG) 등 4개 차종 70만583대는 전
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

성이 확인돼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
과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볼트EV
9476대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변화
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
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시정조치이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마스
터 2065대는 연료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
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
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
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
한 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
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
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

장치의 합선을 유발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벤
자 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배선 커버와 간섭돼 단선
되고, 이로 인해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
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
간다.

BMW코리아의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
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엔진오일이 누
설되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
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
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화재발생가능성”…현대·기아등 8개사, 71만4720대리콜
현대·기아, 전자제어 유압장치 결함
볼트 EV, 배터리 이상 점검 후 교체

전기차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현대차
가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전기차 전시회인 ‘xEV 트렌드 코리아
2021’ 사무국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성인 1467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
다고 27일 밝혔다.

선호하는 전기차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
서 현대자동차(36%, 534명)는 테슬라(31%,
461명)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가
1위를 한 것은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뒤이어 기아(13%, 184
명), 포르쉐(4%, 65명), 벤츠(3%, 46명), B
MW(3%, 43명), 제네시스(3%, 39명) 순이
었다.

현대차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진 원동
력은 사전계약 첫 날에만 2만3760대가 계

약되며 역대급 돌풍을 일으킨 아이오닉 5
출시와 내년에 공개 예정인 중형 전기세단
아이오닉 6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
로 분석된다.

전기차 구매 희망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5년 이내에 구입하겠다’는 응답자가
87%로 전년 대비 23%나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구매의사를 보인 구매 희망 시
기는 ‘2∼3년(42%, 601명) 이내’이다.

전기차 구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에
는 ‘최대 주행거리(32%, 461명)’와 ‘충전
소 설치(23%, 341명)’가 높게 나타났다.
전기차 적정 비용에 대한 질문에는
‘3000만∼5000만 원(58%, 842명)’이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하(30%, 441명)’가
뒤를 이었다.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을 알고 있냐
는 질문에는 지난해(57%)보다 7%포인트
높아진 64%(942명)의 응답자가 ‘안다’고
답해 전기차 에티켓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진 것으로 파악됐다. 원성열 기자

현대차, 테슬라제치고전기차브랜드선호 1위

아이오닉5·6에대한기대반영
“전기차 5년 내 구입” 87% 응답

“BTS 세트 주세요”…전 세계 맥도날드가 보랏빛으로 물든 날
맥도날드와 방탄소년단이 함께한 ‘The BTS 세트’가 27일 오전 한국맥도날드 전 매장에서 공식 출시됐
다. ‘The BTS 세트’는 맥너겟 10조각, 후렌치 후라이(M), 음료(M)와 한국맥도날드의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스위트 칠리 및 케이준 소스로 구성됐다. ‘The BTS 세트’를 들고 있는 방탄소년단(맨 위 사
진)과 맥도날드 코엑스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The BTS 세트’를 주문하는 모습. ‘The BTS 세트’는 전 세
계 50개 마켓에서 출시됐다. 직원들은 맥도날드와 방탄소년단의 초성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고객을 맞
았으며, 매장에는 ‘다이너마이트’, ‘버터’ 등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이 울려 퍼졌다. 사진제공｜한국맥도날드

포스코그룹이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 오스테드
(Orsted)사와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포스코는 26일 세
계 해상풍력발전 1위 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국내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
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그룹사의 역량을 결집해 해상풍력발전
및 연계 그린수소 사업 분야에서 오스테드사와 협업한
다. 오스테드사는 사업비 8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1.6G
W급 인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 이후 상
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포스코,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해상풍력 사업 협력

기아가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픽
업 충전 시범 서비스(사진)를 론칭한다. 기아의 전기차
픽업 충전 서비스는 기아의 전기차를 보유한 고객을 대
상으로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차량을 픽업해 가까운
충전소에서 차량을 충전한 후 다시 고객이 원하는 위치
로 차량을 인도해주는 온디맨드(On-Demand) 충전 대
행 서비스다. 도서, 오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
역에서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전용 앱인 ‘이온(eO
N)’도 선보였다. 앱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 차량 픽업
위치, 차량 수령 위치 등을 설정하고 예약을 확정하면
된다.

기아, 전기차 픽업 충전 시범 서비스 론칭

김동선 한화에너지 상무가 최근 한화호텔
앤드리조트로 소속을 옮겼다. 한화호텔앤
드리조트에 따르면 한화에너지 소속이던
김 상무는 이달 중순부터 한화호텔앤드리
조트의 프리미엄 사업부에서 프리미엄 레

저 그룹장(상무)을 맡고 있다. 김 상무는 승마사업을 총
괄하고 레저 분야의 신사업 모델 개발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 상무
는 승마선수 출신으로 한화건설에서 그룹 면세점 사업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한화에
너지 상무로 근무해 왔다.

한화 삼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리조트 상무 취임

국내 여자바둑 개인
전 최대 규모 상금이
걸린 IBK기업은행배
가 출범한다. IBK기
업은행배 여자바둑 마
스터스 조인식이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 대회의
실에서 열렸다.

조인식에는 IBK기
업은행 윤종원 은행

장, 조민정 홍보브랜드 본부장, 한국기원 임채정 총재,
양재호 사무총장, 최정 9단 등이 참석해 대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IBK기업은행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IBK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의 총규모
는 1억 5000만 원이며 우승상금은 3000만 원, 준우승상
금은 1200만 원이다. 6월 초 아마 선발전을 시작으로
6월 중순 프로 예선에 돌입하며 8월 결승3번기를 통해
초대 챔피언을 탄생시키게 된다.

여자바둑 개인전 최다상금 ‘IBK기업은행배’ 출범

임채정 한국기원 총재(왼쪽)와 윤종
원 IBK기업은행장. 사진제공｜한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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